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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통사회의 마지막 부흥기인 19세기는 그간 축적된 유
람기, 유산기 등을 통해 명승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
께 선현들의 동천 유람을 답습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동천은 빼어난 산수경관
이 연속으로 전개되는 명승의 집합체로 볼 수 있으며 특
히, 화림동(花林洞), 심진동(尋眞洞), 원학동(猿鶴洞)으로 
구성된 안의삼동은 예로부터 영호남 지방 최고의 명승으
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승대, 용추폭포, 거연정, 용암정
만이 명승으로 지정되는 등 각 경관요소가 점적으로 산
재해 있어 선조들이 동천을 향유하던 내재적 의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동천 관점에
서의 전반적인 경관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발간된 관찬지리지와 관련 
문헌에 나타나는 동천의 경관구조 해석을 통해 안의삼동 
동천의 경관구조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과 안의삼동
의 명승적 가치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세기 발간된 관찬지리지인 안의현읍지
(安義縣邑誌, 1832)』,『안의읍지(安義邑誌, 1899)를 중
심으로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 동천 경관구조를 살펴보
았다. 안의삼동의 주요지점 도출은 관찬지리지에 수록된 
지점 35개소를 대상으로 화림동, 심진동, 원학동으로 구
분하였으며, 읍치 내 지점 4개소는 심산유곡의 경관을 즐
기고자 하는 동천의 의미보다는 행정 목적 및 문루의 역
할을 하는 누정으로 경관구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31개소의 지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경관구
조의 해석은 각 동천이 개별적으로 지니는 주요지점의 
분포구조와 세 개의 동천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집합 의

미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분 화림동 심진동 원학동 읍치 계

안의현
읍지

누정 2 - 7 4 13

형승 5 8 16 2 31

안의
읍지

누정 3 - 6 4 13

형승 2 3 4 - 9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주요지점은 화림동 1개소(누정), 심진
동 1개소(형승), 원학동 2개소(형승, 누정 각 1개소)에 해당함.

표 1. 관찬지리지 누정·형승 편에 기록된 안의삼동의 주요지점

Ⅲ. 결과 및 고찰

1. 안의삼동의 주요 지점 도출

  관찬지리지에 나타난 화림동의 주요 지점은 형승 3개
소, 누정 2개소 등 총 5개소로 화림동은 계류와 함께 펼
쳐진 너럭바위와 정자가 어우러진 명소로서 예로부터 8
담8정(八潭八亭)으로 불렸던 곳이었다. 이에 따라 정자를 
중심으로 공간구역을 살펴보면 거연정(居然亭)과 군자정 
권역, 동호정 권역, 농월정 권역으로 세분된다. 군자정과 
거연정은 각각 영귀대, 방수천이라는 각자를 새김으로써 
일대의 암반지형을 정자 권역으로 포함시켰으며 동호정
은 악기를 연주하는 금적암, 술을 마시며 즐기던 장소인 
차일암을 포함하는 정자로 너럭바위에 각자를 새김으로
써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월연암 또한 농월정 권역
에 포함되는 암반으로 이동항의 방장유록(方丈遊綠, 
1790)』에 의하면 ‘암반 위를 흐르는 못과 주변의 큰 바위
가 병풍처럼 에워싸는 경관을 마치 선계에 들어온 듯하
였다[2].’라고 기록하였다.
  심진동에 위치한 주요지점으로는 총 9개소로 모두 형
승에 해당하는 자연 요소이다. 권섭(權燮, 1671-1759)의 
유행록(遊行錄, 1741)』에 의하면 ‘장수사 앞에 탄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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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의삼동을 대상으로 19세기 관찬지리지와 관련 문헌에서 추출한 동천의 경관구조를 살펴본 결과 화림동 5개소, 심진

동 9개소, 원학동 17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동천 내 주요지점들은 각각 경구집합형, 경점연속형, 복합형 등의 경관구조 분포를 지

님과 동시에 동천의 집합체로서 세거지와의 격리, 주머니 공간 형성을 통해 선계로서의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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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암, 채호암, 절 위의 설옥대를 보았다[3].’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를 토대로 지리지에 수록된 주요지점을 살
펴보면 풍류암과 탄금대, 취적암은 장수사의 입구에 위
치하며, 암반에 각각의 명칭이 새겨져 있었다. 노진(盧
禛, 1518-1578)의『유심진동기(遊尋眞洞記, 1726)』에 의
하면[4] 장수사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경승
지가 바로 채호암이었으며. 이는 채호암과 1리를 간격으
로 위치하고 있는 용음뢰, 용추폭, 설옥암 등의 위치가 
장수사 뒤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에 해
당한다.  
  원학동의 주요지점은 형승 10개소, 누정 7개소 총 17
개소로 안의삼동 동천 중 가장 많은 요소들이 관찬지리
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선조들은 안의삼동을 유람하며 
원학동의 경관을 세 동천 중 으뜸으로 꼽고 있다. 원학동 
내 주요지점은 용암정과 수승대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승대는 거북 모양의 거대한 암반지형과 구연이 형성하
는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구연서원의 문루인 관수루와 맞
은편 요수정 등의 조영이 확인되었으며, 용암정 또한 불
고대와 학담으로 구성된 자연경관 일대에 정자가 조성된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강선대, 진동암, 송대, 수승대, 
척수대, 지우암 등은 자연요소로서 그 형상이 기이하여 
그 자체만으로 지역 내 주요 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안의삼동의 동천 경관구조

2.1 안의삼동 동천의 개별 분포 구조

  선술한 주요 지점의 위치비정을 통한 분포 양상을 살
펴본 결과(그림 1 참조) 화림동의 경우 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영역이 동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내 집약적으로 분포되는 경구집합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1-a 참조). 송병선의 유안음산수기(遊
安陰山水記, 1899)에 의하면 화림동을 두루 돌아본 이
후 ‘맑은 샘과 흰 바위 곡곡마다 정자를 지을만하다[5].’고 
평한 바 있는데, 이는 화림동의 경관 체계가 정자를 포함
한 암반과 계류, 주변의 산림에 위요된 별도의 장소성을 
지닌 경구들이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진동 내 주요 지점들은 이동항의 안의삼동 유람 여
정에서도 ‘굽이굽이마다 물과 돌이 비단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끊임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심진동의 연속
적인 경관의 전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점들이 
개별적으로는 계류에 인접하여 계곡 주변의 지형이나 지
세가 독특한 경관을 지니며 전반적으로 계곡을 따라 선
형으로 분포하는 경점연속형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b 참조). 
  원학동은 위천의 중·하류 일대에 주요지점들이 배치
되어 있어 화림동이나 심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니며, 개방적 조망경관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
은 입지특성에 따라 화림동에서 나타나는 경구의 조합과 
계류에 인접하여 주요지점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심
진동의 분포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1-c 참조). 수승대와 용암정 일대는 세거지와 
인접한 지점으로 정자와 산수경관이 어우러진 경구로서
의 특성이 위천의 하류에 위치한 척수대까지의 권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선대에서 강선대까지 이어지는 주요
지점들은 월성계곡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a. 경구집합형 b. 경점연속형 c. 복합형

▶▶ 그림 1. 안의삼동 동천의 경관 구조 모식도

2.2 안의삼동 동천의 집합 의미 구조

  안의삼동에 해당하는 세 동천은 거리상으로 읍치나 세
거지와 멀리 떨어진 자연적 격리 혹은 거리상으로는 인
접해 있으나 수림지의 조성이나 산자락에 의해 시각적으
로 격리되었다. 화림동과 심진동은 각각 남강과 용추계
곡 등 물길을 따라 읍치와 연결되어 있으나 거리상으로 
격리된 유형에 해당하며, 원학동은 위천면 마을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선경산에서 뻗어 나온 산자락과 주변의 
수림대로 인해 시각적 격리가 이루어진 유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관찬지리지 상에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동은 공
히 동천의 입구에 각각의 명칭이 새겨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화림동은 농월정이 동천의 입구에 해당하는데, 농
월정 후면의 황석산 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소로를 통해 
농월정으로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농월정과 전면의 월
연암이 더욱 극적인 경관을 자아내게 한다. 심진동 또한 
광풍루에서 심원정을 따라 가는 좁은 길 옆 작은 바위에 
심진동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는 유심진동기의 기록
을 통해 계곡 지형에 둘러진 동천의 경관이 전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원학동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곳은 진동
암으로 좁은 계곡지형을 통해 원학동으로 진입할 수 있
으며, 동천의 종점인 송대는 주변 지형에 의해 금원산과 
기백산에 완벽히 둘러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경관의 전개는 외부와는 격리된 구조를 지
니며, 좁은 입구와 이를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개방적 경
관은 주변 산수에 의해 둘러진 호리병 혹은 주머니 형태
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지상
낙원이나 무릉도원 등 세속과는 격리된 선계의 장소로 
인식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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